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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칭찬 법
제자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단지 축하한다. 
“잘했어! 넌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거의 아첨에 가깝고 교만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당사자를 낙심시킨다. 

그렇다면 그들을 망치지 않으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삼의 방법이 있는가? 
있다.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예시해준다. 
살후0103. 형제들아, 감사드림이 합당한 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드려야 
하노니(감사드리는데에 묶여있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과도하게 성장하며, 또 서로를 향한 너희 
모두의 낱낱의 사람의 사랑이 풍성함이라.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축하(이는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다)와 
침묵(이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이다)을 
둘 다 피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가장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다. 
“형제여(혹은 자매여), 나는 형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 
형제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형제 안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첨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의기양양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격려해주는 방법이다. 

(존 스토트가 지은 “진정한 기독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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